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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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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요.

이튿날 아침, 에르네스토는 밥 짓는 냄새에 잠을 깼어요.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엄마와 할머니가 보였어요. 

에르네스토는 엄마와 할머니의 볼에 뽀뽀를 해 드린 후, 

마당으로 달려 나갔어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밖에서 잔을 들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잘 잤니? 차를 좀 마시려무나.” 할아버지는 들고 계신 잔을 

에르네스토에게 내미셨어요.

에르네스토는 컵에 담긴 차를 본 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에르네스토는 초등회에서 배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지만, 차를 마시지 않을래요, 

할아버지.” 에르네스토가 말했어요. “교회에서 차, 커피, 

담배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고 싶어요.”

아빠는 싱긋 웃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할아버지는 생각이 다르시지. 그건 전혀 문제 될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르네스토는 가방에 셔츠를 한 장 더 넣었어요.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면서 또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몰몬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몰몬경을 잊다니!

여름 방학이었어요. 에르네스토네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가고 있어요. 에르네스토는 두 분을 뵐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에르네스토를 꼭 안아 

주셨어요. “네가 오니 정말 좋구나!”

“정말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도 활짝 웃으시며 

에르네스토를 안아 주셨어요.

“오늘이 오길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우리 모두 여기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에르네스토가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만들어 주실 게다.”

에르네스토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에르네스토는 두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말 

일이 아니지.”

“네가 무얼 믿는지 이야기해 주어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에르네스토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착한 우리 손주. 

너도 아빠처럼 따뜻한 물을 마시려무나.” 할아버지는 

에르네스토에게 주전자로 물을 한 잔 따라 주셨어요.

에르네스토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옳은 것을 

선택한 에르네스토는 행복했어요.

점심에는 에르네스토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쌀, 달걀, 고기, 채소가 들어간 나시고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에르네스토는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어요.

오후에는 가족이 함께 숨바꼭질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하셨어요!

“거기 나무 뒤에 누가 있는지 보이는걸? 에르네스토 

너 맞지?” 아빠가 이름을 부르며 에르네스토를 향해 

달려오셨어요. 에르네스토는 도망가면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가족들과 노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을 마치셨을 때, 앨럴라이 커미턴-코로넬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에르네스토는 경전을 읽지 않은 것이 생각났어요.

에르네스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시 다녀올게요.”

에르네스토는 얼른 달려가서 몰몬경을 집었어요. 자리로 

다시 돌아온 에르네스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같이 읽으면 

어때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기쁘구나.” 엄마는 에르네스토의 

몰몬경을 받아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찾으신 뒤 그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셨어요. 그런 다음, 가족들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같이 기도하실래요?” 에르네스토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쭈었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기도는 아빠가 하셨어요. 아빠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셨어요.

기도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에르네스토를 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니 참 좋구나. 

네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바란다니 할아버지 마음이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은 너희 가족이 굳건히 지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에르네스토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졌어요. 

에르네스토는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누는 게 정말 좋았어요. ●
에르네스토는 초등회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